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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허리케인 공습임박 강세
WTI, 54.28달러로 1.74달러 급등 … Dubai유는 49.28달러로 약상승

6월9일 국제유가는 허리케인이 미국 멕시코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NYMEX의 WTI(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1.74달러 상

승한 54.28달러, IPE의 Brent 선물유가는 1.71달러 상승한 53.82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Dubai 현물유가는 0.02달러 상승해 49.28달러를 형성하는데 그쳤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6/06 6/07 6/08 6/09

현

물

Dubai 50.01 49.79 49.26 49.28

Brent 52.03 51.24 51.73 51.32

WTI 54.54 53.75 52.53 54.44

Oman 51.28 51.07 50.49 50.44

Tapis 54.91 54.50 53.77 53.51

NYMEX
선물(WTI)

7월 54.49 53.76 52.54 54.28

8월 55.69 54.94 53.85 55.57

환율(원/달러) - 1016.10 1015.40 1013.9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한편, Arlene으로 명명된 해당 허리케인은 지난 목요일 카리브해에서 발생해 쿠바 등을 거쳐 멕시코만에 도

달할 것으로 미국의 국립 허리케인 센터(the National Hurricane Center)가 보도했다.

특히, 허리케인은 금요일(현지시간)경에 멕시코만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지역에는 유전 및 가스전

이 밀집해 있어 생산차질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Chevron, Murphy Oil, Apache, BP 등은 생산에 필요한 소요인력만을 남겨두고 직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

피시킨 것으로 전해지는 등 허리케인 내습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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